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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보도 일시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배포 일시 2026. 11. 9.(월) 13:30 담당 부서 하노이아이티(IT)지원센터

담당자 김민석 센터장 (010-3640-4152) 참고 자료 사진 있음■ 사진 없음□

“베트남도 한국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뜨거워” 

정보통신산업진흥원, 한-베트남 

인공지능(AI)·디지털 포럼 성료

- 베트남, 인공지능(AI) 공동연구·인프라·인재양성 등 3대 협력 방향 제안 -

□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배경훈)와 외교부(장관 조현), 베트남 과학

기술부가 공동 주최하고, 정보통신산업진흥원(원장 박윤규, 이하 

진흥원)이 주관한 ‘2026 한-베트남 인공지능(AI)․디지털 포럼’이 지난 

29일 하노이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.

 ㅇ 외교부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을 ‘인공지능(AI) 거점공관’으로 

지정하는 등 양국 인공지능(AI)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

올해부터 ‘한-베트남 인공지능(AI)·디지털 포럼’으로 확대 개최한 

이 포럼에는 이미연 주베트남 대사, 김득중 진흥원 부원장을 비

롯해 쩐 쭝 띠잉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

대거 참석하였다.

 ㅇ 포럼에는 양국 172개 기업·기관 308명이 참석해 총 106건의 사

업자 연계, 32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상담, 5건의 양해각서 체결 

등의 성과를 거둬 양국의 높은 인공지능 협력 수요를 방증했다.



- 2 -

< 2026 한-베트남 인공지능(AI)·디지털 포럼 단체 사진 (※ 사진 파일 붙임) >

(왼쪽 여덟 번째부터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, 이미연 주베트남 한국대사, 
쩐 쭝 띠잉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, 도 티 띠잉 베트남 국가혁신센터 부원장)

□ 현지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이번 행사에서는 ‘인공지능(AI) 정책’, 

‘독자 인공지능(AI) 모델’, ‘인공지능(AI) 인프라’ 분야에서 각자의 

현황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(AI) 협력 가능성과 실질적 

협력 방안이 제시되었다.

 ㅇ 먼저, 베트남의 ‘국가 인공지능(AI) 전략 2030’, 한국의 ‘3대 메가 

프로젝트’ 등의 ‘한국의 인공지능(AI) 정책과 신뢰성 확보 방안’이 

소개되었다.

 ㅇ 또한, 업스테이지(Upstage)와 빈스마트퓨처(VIN Smart Future)가 

독자 언어모델(LLM) 모델 현황과 협업 방향을 공유하였고, 한국의 

국가인공지능(AI)컴퓨팅센터와 브이엔지그린노드(VNG GreenNode), 

딥엑스(DeepX)가 각 사의 인공지능(AI) 인프라 구축과 신경망처리

장치(K-NPU) 적용 방안을 소개해 청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.

 ㅇ 이어진 인공지능(AI) 외교 원탁회의 토론에서 양국 인공지능(AI) 

및 외교 당국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양국 협력의 단기 과제로  

’자국어 기반 언어모델(LLM) 공동 개발’, 장기 과제로 ’피지컬 인공

지능(AI) 협력’과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한 신뢰 기반 수평적 연대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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꼽으며 학습용 데이터 확보와 양국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제도 

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.

□ 부대 행사로 진행된 한-베트남 인공지능(AI) 스타트업 투자유치 경진

대회에는 양국의 10개 기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고, ‘한국 

인공지능(K-AI) 특강’으로 식전 진행된 엔씨에이아이(NC AI)의 ‘바

르코(VARCO)’를 활용한 게임·영상 제작 세미나도 25개 대학의 

전공자 187명이 참석하는 등 큰 성황을 이뤘다.

   ※ 1위 한국 ‘알티베이스(Altibase)’, 2위 베트남 ‘브이-인도어 케어(V-Indoor Care)’,  

3위 베트남 ‘빕(Veep)’

□ 진흥원 김득중 부원장은 “소프트웨어·정보통신기술(IT) 중심으로 

발전해 온 양국 디지털 협력을 인공지능(AI), 인공지능(AI) 반도체와 

인프라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ㅇ 이미연 대사도 “한국의 우수한 인공지능(AI)·디지털 기술과 베트

남의 역동적 시장 잠재력 및 풍부한 인적자원이 결합하면 양국은 

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디지털 혁신의 동반자로 도약할 것”이라고 

강조했다.

ㅇ 쩐 쭝 띤 차관은 포럼을 계기로 “양국은 인공지능(AI) 연구개발 및 

사업화, 인공지능(AI) 인프라 구축, 전문인력 양성 등 3대 분야를 

중심으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하노이아이티(IT)지원

센터 김민석 센터장(☎ 010-3640-4152)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
